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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: 14-04-사무-03

수    신 : 언론사 및 사회단체

발    신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

제    목 : [성명]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, 결국 간첩조작사건으로 판명되다.

전송일자 : 2014. 4. 25.(금)

전송매수 : 2매

[

 

성 

 

명]

 

서울시 

 

공무원 

 

간첩사건, 

 

결국 

 

간첩조작사건으로 

 

판명되다.
 

 

오늘(25

 

일) 

 

서울고등법원은 

 

서울시 

 

공무원이었던 

 

유우성의 

 

간첩혐의에 

 

대하여 1

 

심

 

에 

 

이어 

 

무죄를 

 

선고하였다. 

 

더 

 

나아가 1

 

심 

 

법정에 

 

증거로 

 

제출되었던 

 

유우성의 

 

동

 

생 

 

유가려의 

 

합동신문센터에서의 

 

진술이 

 

사실상 

 

장기구금된 

 

상황 

 

하에 

 

변호인접견

 

권 

 

등 

 

기본권이 

 

침해되어 

 

상당히 

 

위축된 

 

상태에서 

 

허위로 

 

이루어진 

 

것임을 

 

명확히 

 

확인하여 

 

주었다. 

 

이제 

 

서울시 

 

공무원 

 

간첩사건은 

 

결국 

 

간첩조작사건임이 

 

밝혀진 

 

것이다. 

 

따라서, 

 

이제부터는 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(

 

이하 “

 

우리 

 

모임”)

 

이 

 

고발

 

한 

 

내용대로 

 

무고한 

 

시민을 

 

간첩으로 

 

만들려 

 

했고, 

 

조작한 

 

사람들에게 

 

면죄부를 

 

주

 

려 

 

했던 

 

관계자들에 

 

대한 

 

수사와 

 

처벌이 

 

빠짐없이 

 

진행되어야 

 

한다. 

 

이를 

 

위해 

 

우

 

리 

 

모임 

 

등이 

 

이전부터 

 

주장하여 

 

왔던 

 

특검이 

 

도입되어야 

 

할 

 

것이다. 

 

정치권은 

 

특

 

검도입과 

 

국정원 

 

개혁을 

 

위한 

 

진지한 

 

노력을 

 

기울이길 

 

바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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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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